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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바이오로직스, J P모건 참가…"10년 연속 공식 초청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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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기업 발표를 하는 모습. (사진=삼성바이

오로직스 제공) 2026.1.4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송연주 기자 =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콘퍼런스인 '2026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

(JPMHC)'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. 

올해로 44회째를 맞는 JPMHC는 매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제약바이오 업계 최대 규모의 투자 콘

퍼런스다. 올해 행사는 오는 12~15일(현지 시간) 열린다. 약 1500개의 제약·바이오·헬스케어 기업, 8000명 이상의 참가자가

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.

 

지난 2017년부터 10년 연속 공식 초청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일 오후 3시 메인 행사장인 더 웨스틴 세인트 프란시스

호텔의 '그랜드 볼룸'에서 기업발표를 진행한다. 주최 측은 업계 선도 기업 500여곳만을 공식 초청해 발표 기회를 부여하는데,

행사장 중 가장 규모가 큰 그랜드 볼룸은 초청 기업 중에서도 선별된 25개 기업만이 설 수 있는 핵심 무대로 꼽힌다.

발표 순서는 업계 내 중요도 순으로 정해진다.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(GSK), 아스트라제네카(AZ), 일라이

릴리 등 유수 빅파마들과 나란히 행사 2일차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.

발표는 존 림 대표가 직접 연사로 나선다. 발표 제목은 최근 새롭게 론칭한 위탁생산(CMO) 브랜드 '엑설런스'로, 삼성바이오

로직스의 핵심 가치인 '4E(Excellence)'와 연결되는 의미를 담았다. 존 림 대표는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사업 계획 및 중장

기 비전,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과 견조한 성장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.

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톱티어 위탁개발생산(CDMO) 업체로서의 생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능력, 비즈니스 포트

폴리오, 지리적 거점 등 3대축 확장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. 



지난해 삼성에피스홀딩스와의 인적분할을 통한 '순수(Pure-play) CDMO'로의 전환,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공장 인수 등 미래

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. 이를 바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누적 수주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. 

삼성바이오로직스는 "행사 기간 투자자 및 잠재 고객사와의 미팅을 통해 차별화된 글로벌 CDMO 경쟁력을 알리고 사업 확대

를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songyj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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